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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는 해저를 뚫어 만든 고속 철도가 있습니다. 한국의 고속 철도와 동종의 “떼제베” 고속 기차인데 영국에서는 “유로스타”라고 불렀습니다. 프랑스에서 부르는 “떼제베”는  TGV의 프랑스식 발음입니다.  시속 300 키로메타로 달리는 고속기차는 승차감도 좋았고 수속 절차도 복잡하지 않아서 편리하게 느껴졌습니다. 런던에서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이 해저 고속 철도 때문에 영불간의 항공 사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알고계시겠지만 영국은 자동차들이 좌측통행을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미국처럼 자동차들이 우측 통행을 합니다. 영국에서는 길을 건늘 때 신경이쓰였으나 프랑스에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길을 건늘 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한인으로서 영국에서나 프랑스에 갔을 때 동포 가이드가 한국어로 “어서 오십시오.” 라고 말할 때 마음이 포근해 지고 반가웠습니다.

빠리에는 영국보다 관광 할 곳이 더 많았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한 모든 한인 관광객들은 책으로만 보았던 명소들을 직접 볼 기대에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맨 먼저 가본 곳은 노틀담 사원이었습니다. 그 장엄한 사원의 모습을 보면서 오래 전에 관람을 했던 “노틀담의 꼽추”라는 영화를 회상해 보았습니다.  건물 내외에는  수천 가지의 조각품들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건문 안에도 수 백 가지의 조각품과 벽화들이 있었습니다.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노틀담 사원을 완성하는 데에 300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이 걸렸다는 말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역시 관광객이 가장 많아 몰리는 곳은 루부르 박물관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박물관을 둘러보고 있을 때 그 안에 적어도 2000명의 관광객이 있었습니다. 책으로만 보았던 밀로의 뷔너스 상, 승리의 여신 상도 실제로 앞에서 보니 예술을 잘 모르는 저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미케란 제로의 명화를 비롯하여 수백 수천개의 조각과 명화들이 전시되어 있었지만 역시 가장 많은 관객이 모이는 곳은 “모나리자”의 초상화이었습니다. 기대했던 것 보다 작은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 앞에는 관광객들로 인산 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 세계각국의 인종을 총 망라해서 대표한 관광객들이었습니다. 그런 명작들을 정성껏 사진기에 담았습니다.

한인으로서 제 관심을 끈 곳은 한국의 국보급 고적품을 전시한 한국전시실이었습니다. 고려자기, 이조자기를 비롯하여 고대의 불상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몇 점이나 프랑스가 합법적으로 입수를 했을까 하는 호기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타 빠리에는 세개의 개선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개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나폴레옹이 인솔했던 550명의 장군들의 이름이 새겨진 개선문 밑에는 1950-1953까지 한국전쟁에 참여한 기념판이 있었습니다. 유엔의 결의에 의하여 한국전에는 연합군에 참여했던 프랑스가 이락 잔쟁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그로 인하여 프랑스 제품의 미국내 판매가 30%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프랑스가 독일의 침공을 받아 점령당했을 때 프랑스의 해방을 위하여 전투를 벌려서 미국이 노만디 상률작전에 하루 평균 120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프랑스가 “배은망덕” 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반불풍조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루부르 박물관 이외에도 버샤이유 궁전, 알렉산더 3세 다리 등을 관광했는데 “빠리의 연인”이라는 영화를 보았다는 아줌마들은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관광한 모든 명소들 중에서 저에게는 빠리의 에펠탑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향후에 에펠탑에 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리를 떠나 그 다음 행선지는 스위스의 만년설봉인 몽불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